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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제정치의 핵심적인 문제는 전쟁이다1) 이는 ‘안전’(security)이야말로 국가 

의 지고한 목표라는 의미이다. 한 국가가 안전을 상실하여 타국에 지배될 때， 

가장 비참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속성이 이기적 

이고 경쟁적인 것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2) 한 국가의 보존이 지난 절 

대적 중요성에 대해 마키아밸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국의 안위가 달린 절대적인 문제일 때， 그것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자비로운지 무자비한지， 훌륭한지 파렴치한지， 일체를 고려해서는 안된 

다 그보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나라의 생명을 구하고 그 자유를 보존 

하기 위해 최고의， 어떠한 수단이라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 정치가들은 “조국의 안전”이 아니라 “권력의 안전”을 위 

해 국가를 적국에 넘겨준다. 혹은 “조국”이 아닌 “권력”을 위해 적국에 저항하 

기도 한다. 몽고의 고려 침략기에 두 가지 일이 모두 발생했다. 무신집권자들 

은 ‘권력의 얀전’을 위해 30년 동안 저항했다. 그 반면 고려 왕실은 무신집권자 

1) 具永밟， ~ ̂ 間과 戰爭 n(4판， 서울: 法文社， 1982) 

2) 위의 책， p.23 , 39. 李짧硬의 『獨立精神j(서울· 正東出版社， 1993) 표지에는 다음과 같 

은 구절이 쓰여 있다 “There is no Law higher chan chac of self Preservacion." 

3) N. Machiavelli, DiscollrJes, in The Chief Works and Ochers, vol. 1, Tr. by Allan 

Gilberr(chree volumes; Durham, N. c.: Duke Universicy Press, 1965), Book 3, chap. 41 , 
p.519 



608 

들을 제거하기 위해 몽고와 타협했다. 

몽고의 침략은 당시까지 한반도인들이 경험했던 최대의 재앙이었다. 그 결 

과 漢四都 이후 처음으로 l백년동안 이민족의 직접 지배를 허용했다. 원의 지 

배로 인해 고려는 무신통치에 이어 두 번째 몰락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高麗

벚』 편찬자는， “元朝를 섬김에 이르러서는 珠求가 한이 없었다. 朝觀(황제의 

알현) . 體遺(사신 접대)과 國購(국가적인 外遊) 등의 일로 집집마다 뽑아내고 

戶마다 거두어 만단으로 科數을 징수했다. 이로 말미암아 호구가 날마다 줄고 

國勢는 더욱 약해져 고려의 基業이 마침내 쇠했다”고 평가했다 4) 나아가 고려 

는 국가의 정신적 정체성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에 직변했다. 

1351년 공민왕이 즉위했을 때， 고려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국가의 재건을 위해 집권 초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그러 

나 그 시도는 l년이 지나지 않아 좌초되었다 그 원인은 원과 결탁된 특권세력 

들 때문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원의 지배체제 때문이었다. 1356년(공민왕 5) 왕 

은 궁정 쿠데타를 통해 친원파를 제거하고， 원에 복속된 북방의 실지를 백여 

년만에 회복했다. 이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개혁에 반대하는 특권세력을 제압 

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실질적인 정치적 독립을 획득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첫 

째， 원지배의 정치적 성격을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공민왕의 반원정책을 살펴 

보고1 셋째， 그 정치적 의미를 검토하려 한다. 

II. 원 지배의 이중적 성격: 침략자와 수호자 

일반적인 견해처럼 몽고가 무자비한 지배자였던 것만은 아니다. 원의 지배 

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고려 왕조의 수호자이자 동북아 평화 

의 안전판이기도 했다. 기폰연구에서 이러한 점은 거의 간과되었다. 아래에서 

는 원의 지배가 지닌 부정적 성격과 긍정적 성격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첫째，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겠다. 한반도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전 국토에 

걸쳐 완전한 정치적 지배를 허용했다. 또한 고려는 무신집권기에 본격화된 정 

치적 폐단을 개혁할 수 없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다 악화되었다. 원의 침략 

4) ~高麗벚」 卷32 食貨志1 ， 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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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고려가 겪었던 첫 경험은 공포와 철저한 무력감이었다. 몽고의 침 

략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강력했다. 한반도의 국가들은 문화적이고 

의례적인 사대관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한 적이 없 

었다 원 世祖 쿠빌라이는 “庸太宗도 친히 쳐서 능히 항복받지 못하였는데， 이 

제 그 세자가 스스로 와 우리에게 歸服하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하였다. 

또 “이제 광대한 하늘 아래에 몸服하지 아니한 자는 오직 고려와 宋 뿐”이라고 

하였다 5) 

몽고군은 고종 18년(1 23 1)이 래 30년 동안 고려 전역을 유린했다 6) 그들은 지 

나는 곳 모두를 초토화시켰다. 고종 41년은 특히 섬하여 “이 해에 몽병에게 사 

로잡힌 남녀가 무려 20만 6천 8백 여인이요， 살륙된 자가 가히 이루 헤아렬 수 

없었으며 지나가는 州那마다 모두 갯더미가 되었”다고 한다 7) 공포가 백성들 

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부의 저항책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8)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삶은 더욱 비참했다.9) 

그런데 백성들과 달리 고려 정부의 대몽 항전은 애국적 의도때문은 아니었 

다 10) 그 반대로 무신집권자들의 사적인 권력 유지가 주요 목적이었다 백성들 

5) w高麗史』 卷25 ， 元宗 元年 3月 丁짖 

6) “(고종 18년) 11 원 甲辰， 平州에서 몽고의 사선(持傑者)을 가두자， 쫓古兵이 먼저 이룹 

盡滅하고자 하였다 康tJ(; 밤 새벽， 성중에 돌입하여 州官을 죽이고 그 성을 무찌르고 

A戶를 모두 불태우니 개와 닭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高麗史』 卷23)

7) w高麗벚』 卷24 ， 高宗 41年 10月 甲午

8) “고종 19년 8월 己西 湖에 西京逃續便 대장군 閔養가 司錄 崔滋溫과 함께 비밀리 장교 
들을 시켜 達홈、花iJf;을 죽일 것을 꾀했다 西京人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이와같이 하 

면 우리 서울은 반드시 平州와 같이 몽병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級하여， 

主成에 최자온을 잡아 가두”었디-("高麗史』 卷23).

9) 고종말 몽고병에게 잡혀간 淚州衝前 金盧의 어머니는 14년 후 아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다 그 편지에서 “나는 살아서 某州 某里 某家에 이트러 종이 되었는데 주려도 

먹지 못하고 추워도 입지 못한다 낮에는 받을 매고 밤에는 방아를 쩡어 갖은 辛苦를 

겪고 있으니 누가 나의 死生을 알리오”라고 하였다.6년 뒤 검천이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한 할머니가 나와 절하는데， 옷은 헤지고 머리는 흘어졌으며 얼굴에는 때가 껴서， 

김천이 보고도 어머니임을 알지 못했다 ‘ 김천이 듣고 내려와 절하고 우니， 어머니 

가 김천의 손을 잡고 울며 말하기를 「네가 참으로 내 아들이냐 나는 네가 이미 죽었다 

고 생각하였다」고 하였다’V 高麗史』 卷121 잣1I傳34 ， 金j훌傳) 

10) 이에 대한 견해는 양분된다， 무신정권의 대몽항쟁을 자주성의 발로로 평가한 글로는， 

閔內{며， “高麗 武뭄執政時代에 對한 →考· 무신정치의 성격과 文멀의 지위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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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권세력의 수탈과 화려한 생활은 변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몽고 사신의 표현대로 “대군이 입경한 이래 하루에 사망자가 기 

천만이나 되는데， 왕은 일신만을 아끼고 만민의 생명은 不顧”했다는 비난을 면 

하기 어렵다- 강화 천도는 무신집권자들의 권력연장을 위해 무리하게 진행되 

었다 11) 다른 한편 중국을 공격하기 앞서 배후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과거의 북 

방민족들과 달리， 몽고는 30여 년에 걸쳐 파상 공격을 반복하면서 전역을 파괴 

했다. 고려로서는 원의 요구에 따르던지， 아니면 무한히 고통을 참든지， 아니면 

멸망당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나 항복은 또 다른 예속과 고통의 시작이었다. 고종 45 년(1 258) 무신정 

권의 집권자 崔뼈가 피살당했다. 1270년까지 또 다른 무인들이 권력을 장악했 

다‘ 그러나 대몽 강화는 중론이었고， 불가피한 선태이었다. 고려로서는 처음 당 

하는 굴욕적인 사태였지만， 원에 정복당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호 

조건이었다. 耶律楚材의 영향을 받아 중국화를 이상으로 삼았던 쿠빌라이(忽必 

烈)는12) 江堆宣廳使 趙良弼의 진언에 따라 온건책을 채태했다.13) 1260년 원은， 

“衣冠은 본국의 풍속을 따르고 모두 고치지 말 것”이며 “진실로 백성을 格足케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형편에 맞게 적절히 처리”할 것을 

허용했다 14) 고려는 예전과 같이 형식적 사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 

로" [r'벚學돼究~ 6. 1959 권력보존을 위한 행위로 보는 견해로는 朴홉熙， “武뭄政權時 

代의 文A. ... u'한국사~ 7(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3); 金潤坤， “江華選都의 背景에 관 

해서大邱벚學~ 15' 16합집. 1978‘ 朴龍쫓高麗時代史~(서울· 일지사. 1993). 

pp.494-495. 

11) 參知政事 兪升닫은 천도할 경우， “변방의 맥성들 중 T빠은 칼날에 다 죽게되고 노약 

자는 붙들려 노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기사도 그 점을 보여준다: “고종 19 

년 6월 ζ표에 崔짧가 왕을 협박하여 강화에 천도하였다’V 高麗￡ 卷23); “고종 45년 

12월 甲辰에 … 達홈花*에게 청하기를 r본국이 事大의 誠을 다하지 못한 소이는 단 
지 權뭄이 정사를 擔斷하여 內屬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은 까닭이었다 지금은 崔適가 
이미 죽었으므로 곧 바다에서 나와 육지에 나아가 상국의 명을 듣고자 하나 ..... (U.高
麗史』 卷24).

12) 徐連達 外중국통사，2， 중국사연구회 옮김(서울 청년사. 1994). pp.576-580 

13) " 高麗벚」 卷25 ， 元宗 元年 \0月 T~. 

14) I 高麗벚」 卷25 ， 元宗 l年 8 月 t子‘ 7c의 挑健에 따르면， 별도로 종묘제사를 지내고 

독립적인 政令을 시행할 수 있는 나라는 고려가 유일했다(U 救魔集」 卷3; 金!좋基新編 

高麗時fì;벚~(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p.5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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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원은 국왕 임명권과 정동행성의 설치， 친원 권력집단의 조성을 

통해 고려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 세 집단간의 세력 균형을 통해， 원은 경쟁적 

인 충성을 확보했다-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반대할 경우 정치적 개선은 거의 

불가능했다 충선왕과 충목왕대의 개혁 시도는 그 사실을 잘 보여준다 

元宗이래 고려의 모든 왕들은 원에 의해 지명되었다. 그 결과 고려의 왕권은 

대단히 취약하고 불안정했다. 잠재적인 왕권 경쟁자들은 원의 중앙정부를 움 

직이기 위해 노력했다. 야섬가들은 그 주위에 결집하여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음모를 꾸였다. 권력장악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그들은 고려를 원의 

한 부속지로 바꿀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음모가 너무 치열했으므로 충렬왕 • 

충선왕 · 충숙왕 · 충혜왕은 모두 부자사이에 심한 권력투쟁을 겪었다. 그들은 

서로 政敵이 되었고， 충선왕은 世子 鍵을 죽였다. 왕들은 권력과 생명을 보존 

하기 위해 일생을 소진했다. 원으로부터 충성을 의심받아서는 안됐다. 가장 손 

쉬운 일은 원의 공주와 결혼하고， 고위정치가들을 충분히 매수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국력이 단순히 약해졌다는 것 이상이다 왕과 정치가들은 이 불안 

정하고 치열한 권력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무엇이 국가에 바람직한지 생각 

할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 그들은 이상적인 목표를 꿈꾸지 않았으며， 생명의 

안전과 안락한 생활만으로 만족했다. 충숙왕은 원의 의심을 받아 “斯京에 5년 

이나 머물렀기 때문에， 근심으로 성품이 상하여 나라에 돌아와서도 항상 깊은 

궁전에 거처하고 늘 즐거워하지 않았으며 政事를 친히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崔安道가 金之鏡， 申時用， 增 祖倫 등과 함께 권력을 잡고 賣官賣澈을 자행했 

으며， 臺課의 章流는 중간에 저지하여 奏達하지 않았다”고 한다 1 )) 

원의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충선왕조차 철저한 개혁은 회 

피했다. 그는 개혁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던 유일한 왕이었다 그러나 그는 

정치개혁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을 소진시킬 정도의 인내력과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다. 기회가 왔지만， 그는 정치적 위업을 위해 개 

인의 행복을 희생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 같다.16) 高宗이래의 모든 왕들은 배 

15) "高麗史」 卷124 71J傳37 ， 崔安道傳

16) 그는 공민왕과 달리 왕위계숭의 정통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자선의 親母가 원의 공주 

(齊國大長公主)인데다 그 자신이 원의 중앙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풍부한 유교적 교양을 갖추고 있어 정치적 비전에 있어서도 공민왕보다 뛰어났 

다 그는 현실적 힘과 이상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아직 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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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서 키를 움직이고 있는 원을 의식해야 했다. 원은 왕위는 물론이고 그들의 

생명까지 좌우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권력집단인 친원 집권세력인 이른바 ’權門世族’은 토지와 백성， 관 

직， 군사력을 모두 사적으로 독점했다. 그리하여 국가의 공적인 성격은 거의 

와해되었다. 이들은 원 중앙정치와의 복잡한 연계를 통해， 왕의 권력으로부터 

도 자유로웠다. 그 자신들은 중복적인 혼인과 관직배분을 통해 동질적이고 커 

다란 특권집단을 형성했다. 충선왕과 충목왕의 개혁은 이들에 의해 좌초되었 

고， 충혜왕은 죽음을 당했다 

둘째， 원 지배의 긍정적 측면을 살펴보자 원은 고려 왕실의 수호자이자 동 

북아 평화의 안전판이기도 했다. 고려에게 원의 존재는 이율배반적이었다. 고 

려 왕실은 원에 항복하는 조건으로 무신 집권자의 제거를 요청했다. 또한 원의 

힘을 빌려 또 다른 권력자의 출현과 백성들의 반란을 저지하고자 했다. 왜냐하 

면 고려는 殺宗 이래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원은 고려정치의 혁신을 가로막는 근본적 장애였지만， 동시에 왕 

실의 수호자이기도 했다. 

고종이 죽자 원은 당시 항복을 위해 원에 파견되었던 태자 빼을 고려 국왕으 

로 임명했다. 그 짧書에서 원은， “다시 감히 亂을 일으켜 위를 범하는 자가 있 

으면， 너희 임금을 범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곧 우리 典재j을 문란케 하는 것이다. 

나라에 常憲이 있으니， 사람마다 이를 課數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17) 이는 원 

이 고려의 왕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약속은 元宗 11년 왕이 몽고에 

入朝하여 세자 講과 몽고공주와의 결혼을 청하고 군사지원을 요청함에 의해 

확고해졌다. 몽고의 습속에서 결혼은 合族을 의미했다. 원종은 몽고의 都堂에 

올리는 글에서， “군사 약간을 허락하여 주변 함께 가서 곧 개성에 도착하여， 강 

화 島內의 ê民을 招論하고 모두 出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權뭄을 제거하 

고 그 나머지는 모두 存無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원은 즉각 군대를 출동시켰 

다 18) 왕은 또한 다루가치(達훌花iJf;: 斷事官)의 대동을 원했다. 

던 시절에 그는 과감한 개혁을 시도했다 그 결과 원의 간섭으로 10여 년 동안 쓰라린 

경험을 겪었다. 정치에서 은퇴한 뒤 그는 고려로부터 지출되는 막대한 부와 원의 중앙 

정치에서의 영향력을 한가로이 즐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학자그룹들을 모아 고매한 

학문적 토론 속에서 정신적 만족을 향유하였다 

17) ~ 高麗벚」 卷25 ， 元宗 j[;年 4 月 內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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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의한 왕실의 보호는 고려말까지 계속되었다. 공민왕 5년 국가원로들이 

반란자인 趙日新을 비판하여 都옳議司에 올린 상소에서도 그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聖元에 歸附한 이래 (고려 왕은) 대대로 (元) 公王의 배필이 되었으므 

로， 義로는 君뭄이 되고 親으로는 觸훨가 되어， 빈번하게 은총을 내리는 

것이 진실로 타국에 견줄 바가 아닙니다 비록 元惡(元뻐)과 大熱(대대: 

大惡、)가 있더라도 聖元의 威德、을 두려워하여 감히 조금도 悔慢함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 (그런데도) 조일신은 狂홍한 일개 小人으로 감히 이 

처럼 난을 일으켰[습니다Jl9) 

또 정동행성에 올린 정부관리들의 상소에서도 “본국은 皇元에 귀부한지 지 

금까지 80여 년에， 우러러 어루만져 주는 덕을 입고 공경히 制細하여 주시는 

위염을 받들어， 백성들이 안도하고 나라가 편안함에 이르렀으니， 사람이 분수 

를 범하면 반드시 베일 것을 알므로 어찌 {替越하게 명분을 범하여 亂i면을 꾀하 

는 자가 었겠습니까”라고 하였다.20) 

원은 또한 동북아에 평화를 가져왔다. 고려는 원의 울타리에 갇혀 괴로움을 

당했지만， 다른 한편 전쟁도 없었다. 평화는 원의 善意는 아니었지만， 강력한 

힘이 가져오는 긍정적 요소였다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전쟁과 기아， 

그리고 질병이었다. 그러나 어떤 자연적인 재난도 전쟁보다 더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고려의 북방변경은 언제나 불안정했고， 삼면에 걸쳐 길게 펼쳐진 해안 

은 거의 무방비상태였다 몽고군과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백성들이 받은 고통 

을 고려한다면， 전쟁이 없다는 것은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었다. 李構은 공민왕 

원년(1 352)의 상소에서 “우리 국가가 熙治漸鷹(희홉점마: 明君이 잇달아 계승 

하여 천하가 태평하고， 좋은 방향으로 感化함)하고， 東漸을 더하여(동으로 여진 

을 평정함) 태평을 누린지 백 년간에 백성이 해빠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11 ) 

18) j 高麗史닉 卷26， :iC宗 11 年 2 月 辛未. 후원군까지 동원하려 했으므로， 왕은 놀라서 “만 

일 前後 大軍이 나라에 이르게 되면 백성들은 놀라 도망할 것이요， 그 보급품도 마련하 

기 어려울 듯하오니 청컨대 후군을 중지하시고 또 대군은 개성에 주둔시켜 경계를 넘 

지 말도록 하소서”라고 요청했다 

19) "高麗벚」 卷131 잦IJ傳44 ， 趙日新傳
20) J 高麗벚ι 卷 131 잦1]/專44 ， 趙日新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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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원의 지빼기에 많은 학자 및 정치가들은 처음으로 보편적인 세 

계문화에 직접 접촉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유학의 새로운 경향인 성리학을 

습득하고 세계관을 확대할 수 있었다 제 I 세대인 白願正， 제 2세대 백이정의 

제자 李齊賢을 거쳐， 제 3세대 李構과 그 제자들인 정몽주 · 정도전을 통해， 성 

리학은 문명적이고 정치적인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유학은 처음으로 불교의 

초월적 형이상학에 대해 현세적인 형이상학과 정치철학을 제시했다. 그 결과 

조선이 건국되었다. 1, 2세대의 매개자였던 이제현은 10여 년에 걸친 재원생활 

을 통하여 당대 최고의 지성에 도달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21 

이상에서 음미해야 할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최고 지도자들 사이의 불화와 

갈둥이 초래하는 정치적 결과이다 이는 대체로 국가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온다. 상황이 여의치 못할 경우 이들은 국익을 희생하여 권력을 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 강화천도가 주로 무선집권자의 이익 때문이었다면， 몽고병의 지원요 

청은 왕실과 무신집권자의 권력투쟁으로 빚어진 비극적 결말이었다. 원종은 

일차적으로 왕실의 보호를 위해 국가의 독립과 자존심을 훼손시켰다. 더욱이 

향후 진전을 예측카 어려운 병력동원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무신들의 지 

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231 그런데 국가의 독립성이라 

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무신들의 대몽항쟁은 높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그러나 

그들은 부패했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그들은 30여 년 

동안 작은 섬에 안주하여 백성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다. 필요한 것 

은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講和였다. 무신정권 아래서는 그것이 불가 

능했다. 강화는 곧 그들의 권력 상실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종의 결 

심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21) " 高麗벚ι 卷 115 잦1]傳28 ， ffí옮傳 

22) 이에 대해서는 형f，玉+， “麗末 朱子性理學의 導入에 대한 試考 李齊賢을 중심으로 

」震團學報ι 51 , 19S1 이색은 이제현을 다음과 감이 평가했다 “조정의 大橋나 고위관 

리로 救흉 挑會， 關子靜， 趙 f해， JCi껑初， 張養!농가 모두 충선왕의 문하에서 놀았는데， 

이제현은 이들 모두와 교제했다 그리하여 보는 것이 바뀌고 듣는 것이 새로워져서， 격 

려되고 변화되어， 진실로 그 정대하고 고명한 학문플 다 연구했다"("救隱集ι 益쩔f先 

生짧t해Ff J) 

2시 1 高麗벗‘ 편찬자는 ·‘巨옳이 번갈아 가며 권력을 잡아 임금갈기를 바둑과 장기 두듯이 
하고， 꿇敵이 교대로 침입하여 백성을 힘즐처럼 죽이더니，Jé宗이 大亂을 危疑에서 진 

압하여 겨우 조종의 기엽을 보존하였다”고 평가했다‘ 1 덤j麗엿 , ;..훌 l를麗벚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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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공민왕대 초반(공민왕 1-5년)의 對元政策: 신중한 대결 

초년의 공민왕은 냉정한 정치현실의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 역 

시 전통적인 정책을 답습했다. 그의 형 충혜왕은 원에 의해 죽음을 당했으며， 

아버지인 충숙왕은 평생 위협에 시달렸다 더구나 그는 왕위 계승전에서 세 차 

례나 탈락한 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공민왕 원년 2월의 즉위교서는 원에 대 

한 충성의 맹세로 시작되고 있다. 

우리 태조께서 삼한을 통일하시고 여러 조상이 相承하여 小로써 大를 

섭겼다. 우리 聖元이 일어나자 천하에 앞서 歸附하였다. 우리 忠敬王(元

宗)이 世별(元世祖)을 入觀(원에 들어가 朝觀함)하자 龍錫이 남달랐다 忠

烈 · 忠宣이 대대로 옮室(밟馬의 居所)에 숙박하였으며， 우리 仁考 忠薦王

도 또한 置降(帝女를 신하에게 降緣하는 것)의 令을 받아 덕을 이어 나라 
에 엄한지 25년이 되었(다)24) 

또한 고려 원로대신들의 건의에 의해， “천자가 굽어 그 말을 채택한 까닭에 

오늘의 錫命(왕위계승의 명)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3년(354) 6월 원의 파 

병요청에 따름으로써 자신의 충성을 입증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려인으로 

元順帝의 제 2황후가 된 奇皇팀 일족을 보살피는 데 소홀함이 없었다. 또한 측 

근인 趙日新이 奇民 일가를 제거하기 위한 난을 일으켰을 때， 재빨리 그를 처 

형하고 원의 처분에 따랐다. 조일신은 공민왕의 즉위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취약한 공민왕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켰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공민왕 초년의 개혁정책은 권문세족의 반발과 기씨 일족의 위세로 

인해 좌절되었다 25) 기철의 제거직후 내린 교서에서 공민왕은 “기철 등이 군주 

를 전율케 하는 위세를 빙자”했다고 말했다.7월의 l차 표문에서는 “기철 둥이 

연이어 원황실의 후궁으로서 혼인을 맺고， 大朝(元)의 위염을 벌어 기염이 충천 

하여 國主를 齊制”하였다고 했다 26) 그러나 왕은 원을 두려워하여 감히 문책하 

24) J 高麗史i 卷38 ， 悲뺑、王 元年 2 月 內子

25) 이에 대해서는 김영수， “고려 공민왕대 초반기(공민왕 1-5년)의 개혁정치와 반개혁정치 

의 대립 한국정치연구ι 6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97 참고 
26) J 高麗벚ι 卷39 ， 경5뽕 E 5年 6 月 ζ짖; 7 꺼 rx: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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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다. 일종의 이중권력 상태였던 셈이다 그 결과 “나라 다스리는 법을 흔 

들”어 “政令이 이로 인해 좌우되”었고， “기강이 서지 않아 통어할 방술이 없” 

었다고 한다. 따라서 공민왕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왕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 귀족들이 있을 경우， 왕은 “그들을 공공연 

한 적과 같이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역경의 시기가 오면 이들은 반드시 

군주를 파멸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27) 

그런데 공민왕이 즉위 초년에 이미 모종의 인식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있다. 

왕이 원의 제도를 채택하여 辦髮을 하고 胡服을 입고 嚴上에 앉아 있 

었다. 李仍宗이 課듬하기 위해 문밖에서 候問하였다 왕이 사람을 시켜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어전에 나아가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였 

다. 그는 이미 들어와서 좌우를 물리치고 말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先王

의 제도가 아닙니다 원컨대 전하는 본받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왕이 기 

뻐하여 곧 변발을 끄르고 옷과 요를 하사하였다 28) 

충선왕과 충혜왕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공민왕의 이런 태도는 특이한 것이었 

다 이는 충숙왕이 일찍이 자신에게 몽고식 예절을 행하는 충혜왕에게 “너의 

부모는 모두 고려사람인데 어찌 나를 보는데 胡禮를 행”하느냐고 질책했던 것 

과 같은 문제의식이었다. 

공민왕은 즉위 4년(355) 무렵에 이미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 

같다. 鄭之神 사건이 그 예증이다. 정지상은 공민왕을 원에서 宿衛하여 藍察持

平이 되었다 공민왕 4년에는 全羅道按薦使였다. 향思不花란 인물은 고려인으 

로 원에 들어가 順帝의 총애를 받았다. 그는 황제의 복을 벌기 위해 산천에 제 

사지내는 細香使로 고려에 파견되었다 그런데 이르는 곳마다 방종 • 횡포하여 

지방관들이 많은 곤욕을 당해도 감히 항의하지 못했다. 全州에 왔을 때 정지상 

역시 그를 극진히 대접했다. 그러나 接伴使 洪元哲의 무고로 인해 그는 정지상 

을 묶고 욕하였다 이에 정지상은 州更들을 불러， “나라에서는 이미 모든 기씨 

를 옳滅하고 다시는 원을 섬기지 않기로 하였으며， 재상 金敬直을 元帥로 삼아 

27) Ma이1iavelli ， Pr.씨'e. in The Chief Works and Others, voL 1, T r. by Allan Gilbert(threc 

volumes; Durham, N. C: Duke University Press, 1965), p.40. 

28) J 高麗벚』 卷106 잦il傳 19 ， 李ilT宗1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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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 사자는 제어하기가 쉽다. 너희들은 무엇이 두려 

워 나를 구원하지 않느냐- 장차 너희 고을을 강동하여 小縣으로 삽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정지상은 야사불화와 홍원철을 구속했다. 또 서울로 올라오면서， 

야사불화의 형인 上護軍 徐應呂를 철퇴로 쳐서 죽이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29) 

공민왕 4년 2월의 일이었다. 

공민왕은 깜짝 놀라 그를 센軍澈에 가두었다. 5월에는 원의 斷事官 買住가 

와서 정지상을 국문하였다. 정지상은 무식하고 거친 인물로서， 관리로서는 자 

격미달자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이 1년 뒤 사실로 판명되었다는 점 

이다. 왕은 기철 등을 제거한 뒤 정지상을 석방하여 젠軍提控에 임명하고 傳衛

케 하였다 30) 또 다른 예가 있다. 

(공민왕 5년 3월) 이 달에 우리 桓祖(이성계의 부친 李子春)가 來朝하였 

다 왕이 맞이하여 이르기를 “騙民을 無級함이 또한 괴롭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이때에 기씨의 족속이 기황후의 권세를 믿고 횡포하였다. 어떤 

사람이 밀고하기를 “기철이 가만히 雙城의 級民과 통하여 맺어 黨援으로 

삼고 반역을 도모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환조에게 유시하기를， “경은 

마땅히 돌아가 나의 백성을 鎭廳하라. 만약 변이 있거든 마땅히 나의 명 

령에 따를 것이다”라고 하였다 3 1) 

따라서 공민왕은 기철 동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는 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 

한 계획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의 

얘기는 당시 상당히 공공연하게 거론되었던 것일까〉 왜냐하면 정지상은 원에 

서 숙위했다고는 하나 元邱隨從功몸에 책봉되지 못했고， 다른 공신에 비해 관 

직도 시원치 않았으므로， 국가의 I급 비멸을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민왕이 李子春을 얼마나 선뢰했는지는 알 수 없으 

나， 겨우 두 번 접한 인물에게 이런 중대한 문제를 발설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 

운 일이다 32) 

29) i 高麗벚」 卷114 잦Ij傳27 ， 鄭之禮傳

30) I高麗벚J 卷39 ， 뽕뺑王 5年 5 月 丁西

31) 高麗벚」 卷39 ， 泰應王 7t年 3 月 甲辰.

32) 이자춘은 공민왕 4년에 처음 來朝했다{ι太祖實錄」 總序， 至正 15年(1 355) ι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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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왕 4년 年初에 내린 교서의 내용은 사실 정지상 사건과 상당한 연관성 

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교서에서 공민왕은 “무릇 너희 모든 관리들은 

자신의 직책에 부지런할 것이며， (재판을) 聽품하는 관리들은 원통하게 잘못된 

일과 억울한 일을 심리하되， 위반한 자는 憲司가 이를 탄핵하라”고 말했다 .B) 

이 교서는 당시의 정치에 대한 위기의식과 더불어 어떤 결심을 내포하고 있었 

다. 공민왕 원년 조일신의 난이래 왕은 기씨 일족과 원의 압력에 굴복하여 개 

혁을 포기한 상태였다. 정부의 모든 기관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특히 토지나 노비의 탈점을 둘러싼 분쟁조정기관들은 불법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런데 왕은 돌연히 이 기관들의 정상화를 명령했던 것이다， 이는 원과 권문세 

족들의 무원칙한 권력행사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였다. 공민 

왕 3년의 인사가 원의 개입으로 엉망이 되었던 반면， 4년의 인사가 안정을 회 

복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민왕 4년 정월에는 申君平이 左代

言， 金續命이 左副代言에 임명되었다- 신군평은 일찍이 친원파의 거두 蔡河中

의 贊成事 告身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으며， 충목왕대의 개혁기관인 ‘整治都藍’

의 정치관이었다씨 검속명은 공민왕의 인척이었으며， 직언으로 유명했다 공 

민왕은 감찰과 탄핵기관을 강화했던 것이다. 

이런 결섬은 또한 정세판단이 결부되어 있었다고 본다 공민왕 3년 6월 채하 

중이 원의 파병요청을 전할 무렵， “이때에 원의 정사가 퇴패하여 하남의 9J:.'ff! 
韓山童， 韓校兒 등이 비로소 난을 일으켰다. 頻川의 妹人 劉復通이 또한 군사 

를 일으켜 紅띠을 이름으로 삼고， 그 무리 關先生， 沙劉 王士誠 등과 더불어 

중원을 끓행하여 산동에 分據하니， 그 세가 크게 떨치고 도적이 떼를 지어 일 

어나 천하가 크게 요란하였다”고 한다 yj) 무엇보다도 원이 내란을 진압하기 위 

해 소국인 고려에 원군을 요청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원이 어느 정도 쇠약해졌 

는지를 보여주는 정표였다. 

공민왕 3년 10월에는 前右政꽃 薦↑혔ê이， 3년 11월에는 印安이 원으로부터 

귀국했다 인안은 왕에게 戰況을 상세히 보고했다.4년 5월에는 南狂萬戶 權讓，

元顆， 印瓚이 원으로부터 돌아와 “南戰이 날로 盛하므로 아군이 六合城을 함락 

꺼) Jr힘麗닷 卷3H ， 뽕쩔~t 4年 ,[ 꺼 1:<辰.

34) ! 高麗벚 卷109 911傳22 ， 매君T 

35) J 高麗'1:. 卷3H ， 샤뻗、 F3年 6 꺼 ~:찌l 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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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또 堆安路에 옮겨 막는다”고 보고하였다 36) 공민왕은 행동을 취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아마 원은 고려에 보낼 병력이 없을 것이다 그 

러나 이런 결심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원은 쇠약해졌으나 아직 결정적으로 붕 

괴된 것은 아니었다 최악의 경우， 즉 원이 고려를 정별하기로 결심한다면 고 

려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정지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민왕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중국에 파병된 중요한 장군들은 아직 

귀국하지 않았다. 

N. 공민왕 5년의 對元政策: 정연 대결 

1 . 궁정쿠데타와 친원파의 제거 

공민왕 4년 10월 ζ젖에 공민왕은 최측근인 金觸， 洪義， 鄭世雲， 柳淑에게 날 

마다 궁궐에 들어와 대소사 일체를 양票케 했다. 이것이 본격적인 준비작업의 

시작이 아년가 생각된다.씨 기철 측에서도 대비책에 착수했던 것 같다 李子春

이 알렸다고 생각되는 정보로 미루어 보아， 공민왕 5년 3월경에는 기철 측도 

상당한 준비를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가 원의 사신을 통해 전달한 공민왕 

5년 7월의 l~~ 表文은 그 정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기철등이 스스로 죄가 차고 악이 쌓이어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또 망녕되이 생각하기를， 천하가 요란하고 전쟁이 바야흐로 

치열하게 되니 그 권세를 공고히 하려고 중외의 官司에 다 친척을 두었습 

니다. 무룻 요직이란 심복 아년 이가 없으며 마음대로 병기를 제조하여 

射細를 연습하되 공공연하게 이를 행하여 조금도 은닉함이 없었습니다. 

訊言으로 선동하여 중인의 귀를 혹란케 하더니， 금년 5월 18일에 무뢰배 

를 소집하여 일시에 함께 일어나 배에 병기를 싣고 이미 江口에 이르렀습 

36) " 高麗史』 卷38 ， 뽕感王 4年 5 月 王子.
m 김용은 이 해 12월 金普를 무고한 죄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高麗史」 卷38). 홍의는 

기철 일파를 제거할 때 기철 둥을 유인하다가 죽음을 당했다{"高麗벚ι 卷 131 잣1)傳44 ， 

奇敵傳). 정세운과 유숙은 공민왕 8년 6월에 기철을 주살한 일등공신에 책봉되었다. 

(" 高麗史씨 卷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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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또 수명의 도배로 하여금 天使(원의 사신)라 하여 認듭(황제의 조칙) 

가 있다 일컴고， 벌써 궁문에 이르러 장차 우리 군신을 섬멸함으로써 저 

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니， 안위와 사생이 삽시간에 달렸었습니다 l8) 

위의 기사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철과 權課 등이 상당한 

준비를 갖추고 기회를 기다렸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조심성 있게 계획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세력을 과시하는 데 만족했던 

것 같다 그러나 기철 등의 행위는 섣부른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지속적 

으로 위협한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사적인 저항 이외의 방법을 남겨 

놓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오랜 세월 동안 원의 지지를 받는 측이 권력을 

장악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민왕은 별다른 존재가 아니었는지 모른다. 어 

느 정치가도 황후의 일족을 살해하고 원을 적으로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 

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다면， 공민왕으로서도 생명을 걸 수밖에 없었을 것 

이다 

그러나 表文이 전하는 바처럼 그들이 선제공격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列 

傳」의 기사를 보면， “왕이 먼저 알고 曲훌(小훌)을 칭탁하여 宰樞들을 모두 궁 

정에 모이게 하고， 判密直 洪義， 宰폼 裵天慶을 보내어 奇輸， 盧碩， 權讓 및 기 

철의 아들 찬성사 奇有傑， 조카 奇完者不花와 權課의 아들 萬戶 權桓과 舍人

權和尙과 盧題의 아들 行省郞中 盧濟 등을 불렀다”고 한다 

공민왕 5년 5월 T西에 기철， 그라고 딸을 바쳐 원황실과 인척을 맺었던 노 

책과 권겸， 국내에 있었던 그 일족은 모두 죽었다. 기습적인 쿠데타를 연상시 

키는 이 암살극은 기철 둥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이었는지를 반증해준다. 그들 

은 단순히 왕명으로 체포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재추들을 궁중에 모 

은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의 이탈을 막으려는 방안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 거사는 국히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공민왕 8년에 기철을 주살한 공 

로로 공신에 책봉된 사람은 불과 19인뿐이다.40) 양대 세력의 격돌이 상당히 널 

38) ú 高麗史」 卷’9.

39) Mach“1ηlave리래II…li ， Dα15찌Iμκ‘COIl 

40이) 1 둥공선 洪彦博’ 慶千興’ 安祐， 형짧鄭II\t世κ雲’ 黃홍， 때柳n淑’ &陸휠仁吉， 李쫓古大 2둥공신 金得培，
金元鳳， 金짧， 陳永績， 金消， 金元命， 李z;救， 文f흙， 朱7ktH:， 方節갖i!f;1\It'i木兒， 張必띠훌힘 

麗史」 卷39， 흙뽕王 8年 6月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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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예측되었던 것에 비해 참가자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은 관망하였거나 혹은 거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이다. 두 경우 모 

두일 수도 있다. 

공신을 책봉하는 교서는 서두에서 특별히 洪彦博의 功을 거론하여 “南陽候

홍언박이 분연히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戰徒를 진멸”했다고 한다. 홍언박에 

이어 두 번째로 거명된 인물은 慶千興이다. 양자는 공히 공민왕의 생모인 明德

太팀 洪民의 인척들이었다. 검속명의 형인 金元命도 인척이었다. 鄭世雲， 柳淑，

健f二吉， 金消는 연저수종공신들이다 安祐， 黃흉， 金得培는 勇略이 뛰어난 장군 

들이다. 거사는 인척과 측근， 몇몇 무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동원된 병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密直 姜件聊， 大護軍 睡仁놈， 

子達* 李쫓古大가 장사들을 매복시켜 기철과 권겸을 격살했다. 그 다음 盧碩

과 기철 • 권겸의 일족 및 私兵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禁衛4짧의 군사들이 동 

원되어 시가전을 벌였다 4 1) 즉 逃軍같이 공식적인 병력은 동원되지 않았고 왕 

의 경호대만이 동원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공민왕은 거사를 성공시키기 위한 요점을 힘의 크 

기가 아니라 비밀의 유지와 전격적인 기습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으로， 예기치 않은 시점에 거사했기 때문이다 기만과 

과단성은 공민왕의 뛰어난 정치적 기술 중 하나였다. 자기를 압도하는 힘을 전 

복하기 위한 일은 계획과 실행과 수습에 대단한 위험이 수반된다. 가장 일반적 

인 위험은 계획의 누설이다‘ 그런데 가담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배반， 부주의， 

경솔함을 막을만한 수단이 없게 된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가담자 중 

누구에게도 밀고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위험은 가담자들의 동요 

이다. 이것은 대개 보다 완벽한 거사를 위해 시간을 지체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경우 발생한다 42) 실제로 거사 당일 기철과 권겸 외의 인물이 도착하지 않자， 

경천홍은 “만약 일이 누설되면 변이 불의에 일어날 것이니， 빨리 도모하는 것 

이 좋겠다”고 건의하였고， 공민왕은 즉시 행동을 개시하게 했다 4，) 

거사가 성공하자 공민왕은 곧바로 고위직 인사교체를 단행했다. 右政후에 

4l) 'J 高麗벚」 卷13l ， 71J傳44 ， 奇輸傳.

42) Machiavelli, DùcollrJes, Book 3, chap. 6, Conspiraιies ， pp .4 33-434 

43) J 高麗벚ι 卷13l 7"1]傳44 ， 奇敵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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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彦博， 左政￡에 尹桓，44) 여l프司事에 元顆， 贊成事에 許伯 • 黃石奇， 三司左右

使에 全普門 • 韓可貴， 옳議評理에 金速逢 · 金轉 · 印瓚을 임명했다 45) 전보문， 

한가귀， 김일봉， 김용은 모두 연저수종공선들이다 황석기는 기철주살 1등공신 

인 黃흉의 부친이고 그 자신이 이 거사에 참여했다. 인당은 유능한 장군이다. 

거사참여인사와 측근들이 주축임을 얄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비상내각인 듯 

하다. 

두 번째 조치는 원과 관련된 여러 정치적 사안을 개혁하는 것이었다. 공민왕 

은 거사에 성공한 당일에 악명높은 표東行省 理問所를 혁파했다. 정동행성은 

장기간에 걸쳐 고려정치를 혼란시킨 기관이었다 行省은 行中書省 또는 行尙

書省의 약어이다 관직개편에 따라 중서성 혹은 상서성에 속했다 원나라 초기 

에는 중앙행정청인 중서성의 출장소 성격을 띠어 정벌을 위해 해당지역의 軍

民을 다스혔으나， 뒤에는 상설 행정기관화되었다. 지방의 錢體 · 兵甲 · 훤種 • 

漫運으로부터 軍國의 重事에 이르기까지 관장했다. 정동행성은 일본정벌을 위 

해 충렬왕 6년 쿠벌라이가 고려에 설치한 기관이다. 중간에 폐지되었다가 충렬 

왕 9년 정월에 다시 설치되었고， 충렬왕이 최고책임자인 狂東行省左f相(종l 

품)에 임명되었다. 일본정벌이 포기된 후에도 계속 존속되었고， 역대 고려국왕 

이 좌숭상을 세습했다. 원의 권력편제에서 정동행성은 고려 정부와 대둥한 자 

격을 가지고 었었다 또 左右司 • 都事 · 郞中 • 員外郞 ·理問 둥 행성의 관직은 

44) 尹桓은 본래 武A으로 충혜왕에게 상당한 신임을 받았으나， 정치적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인물이다 충혜왕대에 代言이 되어 大護軍 홈益淸과 함께 충 

혜왕에게 가까이 하는 惡小輩를 제거코자 하여 宋八郞， 洪莊 둥을 잡아 가두고 심하게 

고문했다， 그 일로 뒤에 海島에 柱流되었고 원으로 도망쳤다 충정왕대에는 政房提調

훔ßf댐의 부정을 비판하고 그를 때렸다， 공민왕의 신임을 받아 찬성사， 판삼사부사， 좌정 

승에 제배되었다 고향인 E흉原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가산을 기울여 구제하였다f 高 

麗몇」 卷113 71J傳27 ， 尹桓傳).
45) 한가귀와 원호는 곧 처형되었다， 원호는 元忠의 아들로 元鎭와 형제이며 元松壽와는 

6촌간이다. 중국 원정에서 돌아와 l1J三司事에 임명되었다 홍언박을 대신하여 권세를 

잡고자 하여 홍언박을 무고했고， 韓可貴 • 具榮f했 등이 기철 일파를 追補치 않는다고 
참소했다. 왕이 원호와 한가귀， 구영검을 순군에 하옥하여 대질시켰는데， 왕이 원호를 

미워하여 李쫓古大를 시켜 옥중에서 격살시켰다~J 高麗史」 卷107 잦1]傳20 ， 元顆f專). 구영 

검과 한가귀는 얘l事 金成， 安祐， 申좁이 다시 왕에게 호소하여 처형되었다， 판사 김성 

은 구영검이 음행을 이유로 버린 옛 처의 외삼촌이었다 왕이 무고임을 알고 사자를 

보냈으나， 이미 처형된 뒤였다f 高麗벚i 卷 114 장IJ傳27 ， 具榮險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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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중앙정부에서 활동했던 고려인들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원 

이 직접 임명하거나， 고려 국왕의 추천에 의해 임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역사적 또는 형식적 존재로 화하여 고려의 내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46) 정동행성이 고려정치를 좌우했다 

고 보기는 확실히 어려울 것이다. 이 기관은 총독기관이 아니었고， 고려는 독 

자적인 정부를 운영했다. 그러나 이 말은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황제 

의 조칙을 받거나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거나， 혹은 새해를 맞이하는 둥의 중요 

한 정치적 행사는 모두 행성에서 거행되었다 행성은 원의 고려지배를 상징하 

는 기관이자 정치적 정통성의 상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기관을 상징적 • 형식적인 기관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 점은 충목 

왕대의 개혁기관인 整治都藍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그들은 심지 

어 帝命으로 설치된 정치도감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정치도감의 책임자 

였던 王뻔와 金永뼈은 최고의 문별과 이력， 명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지지까지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정동행성의 월권에 대해， 그들은 중서성， 

또는 황제에게 직접 호소하는 길 이외에 다른 아무 방법도 없었다 정동행성 

최고책임자는 고려국왕이었다. 실제로 김영돈은 먼저 충목왕에게 호소하고 있 

다. 충목왕은 정동행성의 관리들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했는데， 왕이 정동행성 

의 관리들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는지 의섬스럽다 왕후와 검영돈이 황 

제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원으로 떠나자， 정동행성 이문소는 이들을 추포하 

여 도감관과 함께 가두었다.47) 요컨대 원하기만 한다면 정동행성은 고려정부 

를 좌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려의 권문세쪽들이 행성과 연합하여 특권을 보 

호하려고 했을 때는 더욱 그랬다 

고려정부는 정동행성에 대해 저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두 기관은 형식상 평 

등했으며， 모두 독자적으로 원의 중서성에 直報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고려정부 

는 정동행성을 통해 중서성에 보고하는 형태를 취했다. 예컨대 조일신의 난이 

진압되었을 때 百官은 정동행성에 上書하여， “옆드려 바라건대 황제에게 아뢰 

어 典lfIJ을 밝게 바루어 後來를 경계하소서”라고 간청했다 4R) 또 원이 충혜왕을 

46) 金1奎基 高麗時代벚!J ， p.514. 

47) " 高麗몇닉 卷110， 7"1)傳 23 ， 王R힌傳 
48) J 高麗벗i 卷 131 7"1)傳44 ， 趙H 新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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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하기 위해 사신들을 보냈을 때， 충혜왕은 위험을 감지하고 병을 칭탁하여 

사신올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고용보가 황제의 의심이 더욱 심해질 거라 

고 위협하자， 충혜왕은 백관을 거느리고 정동행성에서 들었다. 그 도중에 사선 

들은 왕을 차고 묶어서 원으로 끌고갔다 4<)) 

이처럼 정동행성은 고려에서 원의 권력을 대표하는 기관이었던 것이다 왕 

과 주요한 정치가들 역시 정동행성 좌승상의 직책을 최고권력의 상정으로 이 

해했던 것 같다 50) 충숙왕의 사례를 보면 왕은 정동행성의 업무에 대해 최종결 

재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51 ) 그러나 뒤에 공민왕의 表文을 보겠지만， 왕 

들은 사실상 정동행성의 관리들을 제어할 수 없었다 52) 그래서 고려정부는 국 

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느껴야 했다 薦佛멀의 사례를 보 

면 정동성의 관리들이 “자못 威메닮처별하고 상주는 권한)을 弄”했다고 한다. 행 

성관리들은 원래‘지방행정에 직접 관여할 수 없었으나 독자적으로 공문서를 

발송하여 재물을 수취했다 5 ，) 염제선은 특히 “田民의 詞짧은 모두 관계기관에 

49) r高麗벚』 卷122 yl]j專32 ， 高龍普傳- 충혜왕에게 욕을 당했던 慶華公主는 충혜왕의 심복 

贊成事 鄭天起를 정동성에 가두었디{γ高麗벚d 卷89 71Jj專2-1즙떠2 ， 慶華公主傳)

50) “충목왕이 죽자 德、寧公主가 奇敵과 王뻔에게 명하여 정동성의 일을 輝行하도록 하였 

다.’V 高麗史」 卷131 장1]傳44 ， 奇數傳) 권력공백 상태에서 국사를 장악하는 행위를 정동 
성 업무의 섭행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것은 공민왕이 李齊賢으로 하여금 

“따東省事를 權斷”케 했다는 사실과도 일치한다.(" 高麗史」 卷38 ， 옆뺑、王 ~n{立年).
51) 염제신이 원에서 관리생활을 하다 부모의 봉양을 위해 귀국을 요청하자 “표東省 郞中

을 제수하였더니 동료가 자못 威福을 弄하는지라 염제선이 힘써 다둬 我해]한 바가 많 

았고 田民의 詞닮은 모두 有司에게 돌려주니 충숙왕이 賞數하기를 r염낭중은 淸簡하 

다」라고 하였다. 左右司가 文移(공문서)에 서명하기를 청하면 반드시 말하기를 r우리 
낭중도 서명하였느냐」하고 그렇다 하면 행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만 두었다."("高 
麗벚」 卷111 잦11傳24 ， 薦佛며傳) 

52) “辛짧는 일찍이 원의 명을 받아 輸빠츄都籃을 맡았다. 이때에 姜居IE. 尹衝이 有備용 

官이 되어 왕명으로 츄院의 田을 거두었다 유점전도 역시 거두게 되었다 유점도감이 
유비창에 R뽕을 보내 田을 돌려탈라고 하자， 강거정 등이 말하기륜 「좋田은 일찍이 왕 

명에 의해 本용에 속하게 된 것이니 가히 함부로 못한다」고 했다 都앓이 선예에게 고 

소하자， 그는 강거정 등을 잡고 (황제의) 聖듭를 쫓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형은 곧 승 

복하였으나， 강거정은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선예가 더욱 노하여 강거정을 行省없에 

가두었다 "C 高麗벚J 卷23 9íJ(!專 110 ， .'P짧) 

53) 金轉은 공민왕이 원에 추천하여 행성원91 랑을 삼아 행성의 불법을 감독하도록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때에 행성의 관리들이 빈번하게 1+l llI\에서 徵求하였다 宣使 嚴淑이 永

)↑1.河陽에 이르러 公麻田脫플 거두고 또 經布 6백 펼을 거두어 繹을 통해 서울에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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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행성관들이 고려의 사법기관을 무시하고 당 

시 극심했던 재산분쟁에 관여했던 것이다. 또 “정동성관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 

臺官을 힐문코자 했는데， 그 때 李公邊가 藍察大夫였다. 이에 염제신이 말하기 

를臺鋼은 마땅히 동요될 바 아니오， 李大夫는 일시의 호걸이다. 어찌 가히 

욕되게 하겠는가」하니 일이 중지되었다”고 한다 54) 감찰사는 국가 기강와 관련 

된 기관으로 매우 중시되었고， 왕도 처벌하거나 비난하기를 삼갔다. 그러나 행 

성관리들은 이를 꺼리지 않았던 것이다 

공민왕 5년， 친원파를 제거한 뒤 원에 보낸 表文은 이 기관의 성격을 잘 보 

여준다 

간절히 생각건대 세조 황제가 東紅할 때에， 고려 국왕을 승상으로 삼 

고 행성관리를 국왕에게 맡겨 保顧상관이 공적있는 屬官을 조정에 천거 

하는 것)케 하고 常租(戶脫)를 납입치 아니하게 하여， 다른 행성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후 계속하여 都鎭無使 • 理問所 · 蘭學提題司 • 醫

學提畢司를 세우게 되었으며， 요사이에는 행성관리가 모두 編待(부인과 

환시)와 결탁하여 조정의 명령을 함부로 받아서， 威福을 멋대로 휘두릅니 

다， 저희 나라에 藍察p'J. 典法듭]가 있어서 형벌을 맡고 송사를 들어서 비 

리를 규정하는데， 행성관리가 사람들의 망녕된 호소를 듣고 여러 관청이 

판단한 문서를 빼앗아 是를 非로 꾸며도， 누가 감히 어찌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늑대와 호랑이 같이 미워하는데， 하물며 이제 행성관리로 

서 역적과 모의한 자가 있는 경우이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는 그 左

右司의 관리를 신으로 하여금 보거하게 하여 前戰를 밟지 말게 하시고 그 

이문소 등 官司는 일체 고쳐버리십시오 55) 

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낌용을 불러 문책하기를 r省更가 밖에 나가논 것을 급한지 이 

미 오래인데， 어찌 법을 희롱하여 백성을 요란케 하느냐라고 했디-(U 高麗벚」 卷 131

잦IJ傳44 ， 金觸傳).; “충목왕 원년에 整理都藍이 狀양하기를 행성이 지방으로 行移
(行文移際)하는 公事는 도평의사에 보고하여， 도평의사가 존무사와 안렴사에게 移文하 

여 시행케 하는 것이 예입니다 근년 이래로 행성이 宣使와 轉E 둥에게 牌字를 주어 

발송시켜 민간을 소요케 하니， 금후는 선사와 나장을 칭하고 폐를 일으키는 자는 칼을 

씌워 서울로 보내게 하십시오」하였다-(" 高麗및ι 卷84 께法志1) 

54) " 高麗벚ι 卷 111 잦I] f專24 ， 慶↑弟h'i f專

55) j高麗벚r 卷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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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왕의 지적처럼 행성관리들은 원 중앙정부의 유력자들과 결탁하여 권력 

을 행사했던 것이다. 고려 후기에 행성의 관리로 임명된 사람 중에는 李仁復 · 

權傳 · 李줬 · 薦↑弟많 · 洪物처럼 훌륭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은 康允

忠 · 裵佳같이 국가에 유해한 인물들이었다. 이들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든 원 

파 관계를 가졌던 인물들이다- 정동행성의 이러한 윌권이 계속된다면 감찰 · 

사법기관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지방행정의 혁신을 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충목왕대의 사례에서 입증되었듯이 궁극적으로는 개혁 자체가 불가능했다. 

5윌 슨E寅에는 諸軍의 萬戶 · 鎭睡 · 千戶 • 百戶의 牌를 거두었다. 이것은 元

이 제수한 武官職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李t復을 통해 원에 보낸 表文에 

그 폐단이 지적되어 있다. 

세조 황제가 일본을 f正東할 때 설치했던 것은 萬戶 · 中軍 · 右軍 · 左
軍 뿐이었습니다. 그 후 t曾置하여， 젠軍과 合浦 · 全羅 • 麻羅 · 西京 등의 

만호부는 모두 거느린 군졸은 없고 한갓 金符만 차고서 宣命을 자랑하며 

평민을 검請하여 망녕되이 戶計(戶丁)라 일걷고 州縣을 억눌러 감히 정발 

치 못하게 하니 심히 불편합니다 증치한 바 다섯 만호부 및 都鎭無

P]를 벌건대 모두 혁파하십시오)6) 

일본정벌이 중단된 뒤， 원에서 임명한 군사기지의 지휘관들은 명목만 남았 

다 그러나 그들은 지위를 이용하여 평민들을 兵籍에 올리고 私投에 종사시켰 

다 고려 정부는 이 백성들에 대해 아무런 국가적 의무도 요구할 수 없었다. 형 

식상 원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6월 ζX에는 원의 年號인 ‘至正’을 정지했다 연호를 따르는 것은 토屬을 의 

미했기 때문에， 이는 곧 복종에 대한 거부를 뜻했다. 이 조치는 압록 이서에서 

승리를 거두고， 쌍성지역에서도 성공이 예견된 뒤에 이루어졌다. 거사에 성공 

한 뒤에도 공민왕은 원과의 완전한 단절은 아직 유보하고 있었다. 연호 정지는 

상징적이지만，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다. 이 날 교서가 발표되어 비로소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사건관련자에 대한 사변을 발표했으며， 새로운 정치를 다짐 

했다 7월 T윷에는 옛 관제를 부활시켰다- 충렬왕 1 년(1 275)에 개정되었던 관 

56)1 高麗벚4 卷39 ， 옆뽕、王 5年 10 月 Ix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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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원의 속국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2. 군사적인 대결과 失地 회복 

세 번째 조치는 원에 대한 경계강화와 군사적 도전이었다. 공민왕은 국경수 

비를 강화하고 故士 회복을 지시했다 이것은 원의 공격에 대비할 뿐 아니라， 

동조자들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거사 직후 공민왕은 두 방변 

의 북방지역에 군대를 파견했다. 評理 印環， 同知密直司事 姜件聊을 西北面兵

馬使에 임명하여 압록 이서에 위치한 元의 8개 펴교통거점)을 공략하도록 했 

다. 또 東北面兵馬使로 임명한 密直副使 柳t雨에게는 雙城지역올 수복케 했 

다. 西北面兵馬使로는 鄭輝， 江陸交)‘|‘l道都指揮使로는 鄭鋼을 임명했다. 인당은 

6월 쫓표에 압록강을 건너 3개의 참을 공파하는 데 성공했다 일종의 선제공격 

이며 원과 맞서 싸울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는 행동이었다. 

그런데 공격에 앞서 인당은 서북면병마사에 함께 임명된 강중경을 즉결처형 

했다. 이유는 “강중경이 二心을 가졌”다는 것이었다 571 강중경은 연저수종공신 

이며 기철일파를 제거할 때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매 

우 당황했다. 강중경외 이력으로 볼 때， 오히려 인당의 배반이 더 유력했기 때 

문일 것이다. 상황 여하에 따라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일이 발 

생한다면 고려정부에게는 치명적이었다 

공민왕이 두 방면의 군대에 믿을만한 인물들을 하나씩 파견한 이유는 아마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북면은 강중경， 동북면은 金元鳳이었다. 두 사람 모두 

기철일파쫓 제거하는 데 공을 세운 인물들이다. 김원봉은 副使로 참전했기 때 

문에 별 문제가 없었던 듯하다. 그러나 강중경은 인당과 동등한 병마사였고 더 

구나 공민왕의 측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당과 지휘권 장악을 둘러싼 암 

투가 벌어졌융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공민왕의 실수였다. 마키아벨리의 지적 

처럼， “일군의 지휘관은 한 명이어야 하며， 복수여서는 안된다"58) 마키아벨리 

는 티투스 리비우스의 말을 인용하여， “비상 사태 아래서 방침을 결정할 경우， 

무엇보다도 한 사람에게 지도권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57) 사실은 강중경이 술에 취해 늦게 도착하여 취기를 부렸다고 한다-( ~高麗史」 卷39， 悲뽕 

王 5年 5 月 T西)

58) Machiavelli, Disw!lYseJ, Book 3, chap.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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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강중경은 술에 취해 늦게 도착했으므로， 軍法상 참형은 합법적이었다-

동북면의 상황도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았다. 쌍성 공격은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이 지역은 고종 45년(1 258)에 몽고 영토로 편입되었기 때 

문에 원을 공격하여 고토를 회복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기철 둥이 이 지역과 

연합하여 거사를 도모했기 때문에 배후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 

나 유인우는 쌍성과 2백리 정도 떨어진 登州에서 10여 일이나 움직이지 않았 

다. 이 소식은 즉각 왕에게 알려진 듯 하다. 공민왕은 兵馬껴l官 T토桂를 보내 

어 李子春에게 내응할 것을 촉구했다 유인우가 왜 지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 

다. 아마 그는 쌍성공격이 뜻하는 바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도 원에 대한 도전이었다. 만약 공민왕의 시도가 실패한다면 그 역시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과연 원과 대항하여 이길 수 있을까? 

당시 江陸道存廳使는 李仁復의 동생인 李仁任이었다 그는 유인우를 도우라 

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이인임은 탁월한 전략을 수립했다. 그는 유인우를 설 

득하여， 雙城總、管府의 내분을 이용하자고 건의했다. 당시 쌍성총관은 趙小生이 

었는데， 그는 이 지역을 원에 바치고 항복한 趙陣의 曾孫이었다. 그의 숙부는 

趙敵이었다 그는 충숙왕때 고려 정부에 入朝하여 左右衛護軍에 제배되었으며， 

왕이 죽은 뒤 귀향했다. 이인임은 조돈을 설득하여 조소생을 제거하고자 하였 

다. 이 계획은 성공했다. 조돈은 다시 조소생의 핵심참모인 趙都*을 설득하여 

離反토록 했다 59) 유인우는 조돈 및 이자춘과 더불어 마침내 쌍성총관부를 회 

복하는 데 성공했다. 원에 함몰된 지 99년 만이었다 60) 공민왕의 과감한 작전 

은 우선 완전히 성공했다. 

이상과 같은 조치만 보면， 공민왕의 대원책은 매우 단호하고 강경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거의 모험적이었다. 그는 일전불사를 분명히 표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조치를 보면， 이러한 태도가 매우 전략적이었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공민왕은 군사적 열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점은 유사시 

천도를 계획했던 사실에서 추측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을 

59) 趙都iJi;은 공민왕 5년 6월 己未에 來朝했는데， 왕은 金牌를 下陽하고 高麗雙城地面管軍

千戶에 임명했대U 高麗없 卷39) 이 지위는 쌍성지역책임자를 뜻한다 그러나 유인우 

는 그를 죽이고 쌍성지역 주민들을 수탈했다 이로 인해 북방주민들이 이반했다{" 高麗

벚』 卷111 잦11傳24 ， 趙敵傳)

60) ι高麗史』 卷111 잦11傳24 ， 趙敵傳 조돈은 조선개국공신 趙t뚫과 趙tì天의 부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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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런 단호함은 거의 불가피하다. 그러나 시의적절하게 단호함을 표명할 수 

있는 정치가는 많지 않다. 정치의 세계는 확실성보다 예견할 수 없는 많은 우 

연성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가라 해도 운명을 건 선택에는 주저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민왕은 단순할 정도의 단호함을 보여주었다. 

다른 한편 그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그 자신의 죽음은 물론이고 고려 전체가 

兵뼈에 휩싸이게 될 터였다. 그러나 단호함은 불확실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61) 

원은 6월 쫓X까지 사태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듯 하다 원의 사자가 기철 

을 大司徒에 임명하는 勳書를 가지고 국경에 도착하자， 西北面兵馬副使 辛해 

은 칙서를 빼앗고 사신을 억류했으며 從者 3언을 죽였다. 사신은 밤에 도주하 

였다. 그러나 6월 쫓표에 이미 인당이 공격을 개시했으므로 그들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들은 정확한 탐색을 위해 파견되었을 것이다. 원은 고려의 

節日使 金龜年을 遺陽에 가두고 “80만병을 동원하여 來討한다”고 선언했다. 서 

북면병마사 인당은 군대증원을 요청했다. 공민왕은 껴l書쫓觀事 陳永錯에게 南

京의 地相을 살피도록 했다. 이것은 유사시 천도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이로 

인해 “인심이 동요하여 지고 이고 南行하는 자가 저자에 가는 것 같”아， 정부 

는 가족을 이끌고 出城하는 것을 금지했다. 요컨대 당시 고려 정부와 백성들은 

모두 이 싸움의 숭리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민왕의 반 

원정책은 위태로운 도박이었다. 위기의식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원은 7월 己찌]에 鍵王太子를 파견했다. 고려는 停從 2인만을 대동한 

채 입국을 허용했다 7월 丁西에는 元帝의 宣듭를 휴대한 사신이 도착했다. 원 

은 뜻밖에도 유화책을 제시했다. 

근자에 흉民들이 갑자기 변경에 분쟁을 일으켜 우리 封睡을 념어 우리 

인민을 요란케 하고 우리의 傳舍(購傳의 盧舍)를 볼태우고 우리의 行A을 

막았다. 天憲으로 헤아려보면 쳐 죽임을 어찌 의심하리오. 그러나 생각건 

대 어줍잖은 戰徒가 혹시 죄를 그대의 나라에서 얻고 도망하여 무리를 呼

聚한 것인가， 혹은 타국으로부터 온 무리가 망녕되이 그대의 백성을 일걷 

고 兵강를 lf;i用하여 우리의 世誼를 이간한 것인가? 만약 진위를 묻지 않 

61) Machiavelli, Prinre , cha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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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군이 한 번 출동하면 玉石이 명했할 것이니 실로 차마 하지 못할 바 

이다 그대의 사졸을 동원하여 편의에 따라 招補하거나 혹은 우리 天

兵과 약속하고 힘을 합하여 협공해서， 반드시 靖國安民하여 길이 이전의 

和互를 돈독케 하리니， 구체적으로 알아서 奏聞하도록 하라.(2) 

원은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려가 변명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철 등의 처형에 대해서는 전혀 언 

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다. 뿐만 아니라 진상조사를 위해 관리를 파견하 

지도 않고， 고려 자신의 해명만을 요구했다. 화해 조건으로는 국경을 침범한 

군대의 토벌을 매우 완곡하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전례없는 일이었다 

고려 정부는 한 사람만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7월 여申에 인당을 처형하고 

사태를 변명하는 표문을 보냈다. 그러나 그 표문조차 사신을 파견하지 않고， 

입국한 元使를 통해 발송했다. 전통적인 관계로 볼 때 이는 용서될 수 없는 행 

위였다. 그러나 고려는 원의 의도를 아직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下愚는 생명을 아껴 다만 生全을 요구하는 것이니 大聖께서 情을 행하 

여 存빼을 가하시면 이에 망녕된 말을 진술하겠습니다 황제께서 듣고 감 

동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小햄이 멀리 東極에 있어 l휩康 

의 盛時에도 다만 羅摩에 불과하였는데， 세조께서 등극하시자 우리가 천 

명을 밝게 얄아서 남보다 먼저 歸附하여 대대로 적은 공로를 나타냈습니 

다 ... (그런데) 뜻밖에도 戰뭄 기철이 盧碩 · 權課과 반역을 꾀하여 화근 
은 내었습니다 기철 둥이 생각하기를 ., . 천하가 요란하고 兵甲이 

바야흐로 치열하게 되니 →朝에 권세가 가면 봄이 능히 보존되지 못할까 

하여 " . 장차 우리 군신을 진멸함으로써 저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습니 

다 戰徒를 포획하였으나 다른 변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미쳐 申聞할 

겨를을 가지지 못하고 모두 법으로 다루게 되었으니 진실로 황공하여 붐 

둘 곳이 없습니다. 또 변방의 백성들이 틈을 타 망녕되이 움직이고， 혹은 

好人이 왕래하여 우리의 실정을 어지럽게 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關防

을 두어 출업을 삼가케 할 것입니다. 그 士更가 강을 넘어 Mt힘한 것은 

실로 본의가 아니므로 그 죄인을 考觀하여 국법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 雷露같은 노여움을 거두시고 傷쫓한 洪恩을 내리시어 불쌍한 微命을 

62) ù 高麗史」 卷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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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케 하여주시면， 4천여 리가 길이 慣海의 울타리가 되어 억만년을 두 

고 오로지 山間과 같은 壽를 벌겠나이다.65) 

첫째， 표문의 내용은 매우 공손하여 원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있다. 고려 

를 낮추어 ‘下愚의 생명’， ‘哀哀한 微빼’의 보존을 호소하고 있다. 물째， 그러나 

은근히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階와 居의 전성기에도 다만 轉鷹에 불과” 

했다는 표현은 고려가 원이 둥장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완전히 복 

종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기철 등이 “천하가 요란하고 兵甲

이 바야흐로 치열하게 되니， →朝에 권세가 가면 몸이 능히 보존되지 못할까” 

봐 걱정했다는 표현은， 원이 바야흐로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해 가고 있다 

는 간접적인 표현이었다. 셋째， 기철 등의 일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처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다만 원에 알리지 않고 처형한 점은 사과했지만， 기황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넷째， 쌍성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 

았다. 다섯째， 그러나 국경침범을 인정하고 이를 우발적이고 개인적인 책임으 

로 폴려 화해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표문은 고려가 원의 제안을 수용하여 입장을 선회했음을 표명하고 있다. 

강경책은 사실 전략적이었던 것이다 혹은 공민왕이 단순한 강경론자나 이상 

론자가 아니고， 현실의 필요에 따라 강경해질 수도， 유연해질 수도 있음을 보 

여주는 사례이다 이것이야말로 적절한 정치적 자질이다 공민왕은 원이 아직 

결정적으로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거나 혹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싶어 

했던 것 갈다. 화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었다. 문제는 화해의 성격이었 

다. 

공민왕은 양면적인 입장을 취했다. 첫째는 원에 충성을 다시 다짐하고 책임 

자를 처벌했다 둘째， 그러나 기철 등의 처형이 정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 

보하지 않았고，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얀 고려가 

상실했던 권리였다. 鄭之祚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원은 사소한 사건조차 자 

국과 관련된 일은 직접 관리를 파견하여 독자적으로 처리했던 것이다. 이것은 

원의 행위가 고려에서는 치외법권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공민왕 

은 원 황실과 관련된 사건이라 해도 고려정치의 툴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 

63) u高麗벚」 卷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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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명히 했다. 대원관계는 대폭적인 변모를 가져왔다. 고려는 원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사대관계만을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 점이 표문에서 천명 

하고 있는 핵심적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표문은 아직 원이 고려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러 정치적 지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단지 문제를 기철 

사건과 국경침범 문제에 한정시켰던 것이다. 

印環에 대한 처결은 비극적이다. 그의 성공은 오히려 불행을 초래했다. 그는 

양국의 화해를 위한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정치가는 자신의 운명을 타인의 손 

에 맡기지 않기 위해 최고의 권력을 지향한다. 그것은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다 정치에서 권력에 대한 지향은 심리적인 만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불 

가피한 일이다 더구나 정치에서 약자는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대개 불명예 

스런 이유로 죽음을 당한다. 姜{뿌聊이 죽었을 때， 인당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 

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혹은 그의 충성이 의심스러웠을지도 모른다. 공민왕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인당을 처형함으로써 해결했다. 뛰어난 여성적 감수 

성과 더불어 이 무자비함은 공민왕의 정치에서 중요한 특정의 하나를 이루고 

있었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군주는 자기의 백성을 결속하고 충성을 다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잔인하다는 악평쯤은 조금도 개의치 말아야 한다 "64) 문제는 잔인 

성 자체가 아니라， “그 잔인성이 잘못-(badly used), 또는 적절하게 사용됐는가 

(well used)" 하는 점이다 6';) 잔인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곤란한 사태로 인해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희생이 필요했을 경우， 혹은 희생 

을 두려워한다면 악이 온존되는 경우이다. 그 반대로 비상한 수탄을 사용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정치가는 비난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당의 희 

생이 불가피했는지는 의심스럽다. 강중경의 처형문제는 공민왕의 설책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고려는 원과의 군사적 대결을 감당할 수 없눈 상황이었다. 

그러나 평화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5년 9월에는 楊廣道와 전라도에 使者

을 파견하여 濟州人 및 未R. 才A을 모아 서북면 병력에 합류시켰다 또 薦↑弟

많을 西北面 都元帥， 7flJ部尙書 柳淵， 뻐l司宰좋事 金之11頂， 上將軍 金元命을 副元

帥로 삼아 국경에 파견했다 (6) 염제선을 파견하면서 공민왕은 “聊이 간 후에는 

64) Machiavelli, Prinæ. chap. 17. , pp. (, I-(,2. Wise Cruelty is True Mercy 

65) lbid. , chap. 8,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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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북방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전권을 위임하였다. 군대의 통수권을 

완전히 위임하는 것은 정치적인 모험이다. 더구나 상황이 위험하고 유동적일 

경우， 지휘자가 배선한다면 더욱 치명적이다. 그러나 지휘권에 제약을 두는 것 

역시 위험하다. 이 경우 군사 작전은 대체로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민왕 

의 과단성은 이런 점에서 두드러진다. 제2차 홍건적의 난에서도 공민왕은 동일 

한 태도를 취했다. 그 결과 결정적인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했던 것이다. 

그러나 군대의 대비상황은 좋지 않았다. 염제신은， “이제 군사들이 한여름에 

북쪽에 와서 이미 겨울에 이르렀는데， 옷도 없고 신발도 없으니 무엇으로 추위 

를 막겠습니까. (이러니) 설사 이들을 전투에 투입한다 해도 어떻게 기꺼이 盡

力하겠습니까”라고 상소하였다 67) 고려의 군사제도는 원의 지배기에 붕괴되었 

고， 토지제도의 문란으로 정규군은 존재하지 않았다. 

10월 甲寅에 다시 원의 사신이 왔을 때， 공민왕은 군대의 굉장한 호위를 과 

시하면서 그를 맞이했다. 元帝는 “관용을 보이어 특히 그대의 허물을 容敬”한 

다고 말했다.68) 어투는 거만했지만， 실질인 내용은 고려가 취한 여러 조치에 

만족한다는 것이었다. 원은 이 글에서 쌍성문제를 다루지도 않았고， 다른 아무 

런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상처받은 국가의 위신을 은폐할 수 있었고， 

첨예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었다. 원은 관계 변화를 일단 기정사 

실화하고， 우선 현상유지만을 바랬던 것이다. 

고려는 비로소 李t復을 원에 사신으로 파견했다. 두 통의 글을 보냈는데， 

하나는 의례적인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원이 그 동안 고려에서 행했던 처사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담고 있었다. 첫째는 정동행성， 둘째는 원이 설치한 군 

사기지와 군지휘관， 셋째는 원에서 파견되는 사신들의 횡포를 다루고 있다. 넷 

째는 쌍성지역 문제를 다루고 있다 표문은 먼저 쌍성지역이 원래 고려의 영토 

였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쌍성지역에 대한 공격은 기철 일파와 제휴한 자들 

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옛 영토를 돌리시어 

雙城 · 三搬의 이북에 關防 세우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섯째는 충 

선왕의 서자로 원에 체류하고 있는 德興君의 강제환국을 요청했다 6')) 기회가 

66) ~高麗벚ι 卷39 ， 뽕戀王 5年 9 月 쫓未. 

67) "高麗벚ι 卷 111 장1)傳24 ， 慶↑弟닮傳， 

68) J 高麗벚ι 卷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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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변 원은 아마 그를 공민왕의 대안으로 내세우게 될 것이 확실했다.70) 1차 

표문의 내용은 주로 기철 사건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2차 표문은 이 사건 

의 동기가 단순히 기철의 제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의 고려 지배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명백하게 밝혔다. 이는 원과의 국교 단절을 선언하는 것은 아니 

었지만， 양국관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의사의 표명이었다. 

10월 內子에는 황태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樞密院使 金希祖를 원에 보 

냈다. 12월에는 質正使를 파견했다 11 월 cYJl에 원과의 관계 회복을 바란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냈다. 기철 일파를 제거하는 데 최고의 공을 세운 홍언박을 

파면하고， 거사 직후의 인사에서 임명된 윤환， 허백， 유탁을 유배한 것이다. 원 

정부와 상당히 친근한 염제신， 그리고 李齊賢이 발탁되었다 7 l) 무엇보다도 기 

철 동을 제거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공신명단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었다. 

공신은 8년(1359) 6월에 가서야 선정되었다. 볼필요하게 원 정부를 자극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공민왕은 이 사건을 통해， 불가피한 정치적 상황을 타개해 가는 그의 정치적 

자질들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정치적 민첩함과 과단성， 치밀함， 유연성， 교활 

함， 잔인함. 이 모든 것이 이 사건 속에 녹아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 사건 

이 지닌 정치적 의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고려는 高宗이래의 원의 지 

배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났다. 고려는 이제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정치 

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1170년의 무신란 이래 처음으로 고려의 

왕은 진정한 의미에서 독자적인 권력올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무선들의 지배 

도， 원이 지배도， 권문세족들의 지배도 없었다. 왕은 자신의 생각의 생각과 의 

지에 따라 정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공민왕은 개혁을 위한 기본적 

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개혁의 핵심적인 장애들은 대부분 제거되었다 

문제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는가에 있었다. 넷째， 그러나 새롭게 주어진 자 

유는 동시에 위험을 의미했다 고려의 왕들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왕권을 보 

69) "高麗￡ 卷39， 悲뽕王 5年 10 月 않午 

70) 공민왕 11 년 12월， 제2차 홍건적의 난으로 고려가 완전히 지쳐있을 때， 원은 덕홍군을 

고려 국왕에 임명하여 공민왕을 파멸시키고자 했다 공민왕 12년 7월에는 사선을 파견 

하여 국왕의 印章을 회수했다 동년 12월에는 군대를 파견했다.13년 I 월의 전투에서， 

최영은 이들을 격퇴하여 공민왕을 위기에서 구원했다， 

71) "高麗벚r 卷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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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야 했다. 왕들만이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다른 잠재적 경쟁자들도 자유 

로워졌기 때문이다 공민왕의 모험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40여 년 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원에 의해 유지되었던 동 

북아의 세력균형과 평화를 기대할 수 없었다. 3년 뒤 홍건적의 1차 침입이 있 

은 이래 조선이 건국될 때까지， 고려는 왜구와 북방민족들과의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되었다. 

v. 지배와 독럽의 정치: 同化와 異化

원이 고려를 침입했을 때 격렬하게 저항한 것은 대체로 농민과 천민들이었 

다. 무신집권자들과 귀족들은 대결을 회피했다. 그러나 원의 지배가 본격화되 

자 고려인들은 이를 온당한 것으로 수용했다. 고병익에 따르면， “여말 공민왕 

때를 제외하고는 원에 대한 반항이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원은 고려를 감독 · 감시하기 위해 관리를 굳이 파견할 필요가 없었 

다 72) 고려 왕가와 국가 전통의 보전을 약속했던 쿠빌라이의 약속에도 불구하 

고， 고려를 원의 일부로 복속시키려는 이른바 ‘立省策動’도 계속되었다 왕들과 

지각있는 지식인들은 대체로 이에 반대했으나， 그렇다고 그들이 원의 지배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그 대표적 사례는 고려말의 대표적 학자이자 개혁적 정 

치가인 이제현이다.꺼) 

이제현의 경우는 동화와 이화 사이에 균형을 이룬 경우이다. 그러나 원의 지 

배에 완전히 동화하려는 경우도 있었다. 충선왕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즉위교서에서 “오직 나는 다행히 先帝(世祖)의 외손자요， 또 황제와 황태후의 

흉愛를 받들어 아름답게도 공주와 더불어 드디어 여기에 오게 되었다”고 하였 

72) 高炳翊， “麗代 狂東行省의 따究(f)" ， "歷몇學報~ 19, 1962, p.196. 

73) 원의 지배에 대한 이제현의 정치적 입장은 그의 사학을 통해 알 수 있다. 원 지배의 

정통성을 인정했다고 보는 견해로는 金哲埈， “益薦 李齊廣의 史學에 대하여" ，東方學

志 8， 1967.; 都賢哲， “救隱 李構의 政治思想liFf究 韓國멍、想몇學d 3, 1990, 
pp.571-579.; 鄭求福， “李齊賢의 歷벚意識" ~震團學報 51 ， 1981 반대 입장으로는 閔

賢九， “白文寶짧究， 政治家로서의 活羅을 中心으로東洋學서 17, 1987, p.256.; 閔賢

九， “悲뽕王의 反7c的 改黃政治에 대한 }考察: 背景과 發端震F홈學報d 68, 1990, 
p.52.; “토론속기록 진단학보ι 51 , 1981 , pp.28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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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4) 그는 고려에 돌아 온 것이 아니라 파견되었다고 생각했다. 충선왕은 원 

의 武宗과 仁宗의 옹립에 공현함으로써 원의 중앙정치에서 유력한 정치가로 

성장했다 인종은 그를 숭상에 임명하기도 했다 75) 부왕인 충렬왕이 죽자 귀국 

하여 장사를 마쳤고， 바로 원으로 돌아갔다‘ 고려의 신하들이 귀국을 요청했으 

나 왕은 거절했다 76) 원 정부도 귀국을 종용했다. 그러나 그는 왕위를 포기하 

는 길을 택했다.17 ) 

이런 점에서 충선왕의 내면은 고려인이라기보다 몽고인이었다. 충선왕은 고 

려보다 元의 정치세계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더 잘 발견하고 있다. 몽고인 

들은 잠시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불가능함 

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그를 동족이라기보다 결국 고려로 돌아가야 할 

사람으로 이해했다. 귀국의 종용과 충선왕의 말년이 그 예증이다 말년에 그는 

고려인 直官 伯頻秀古思의 모함을 받아 티뱃에 귀양되었다 78) 이 사건은 음모 

의 결과이지만， 그것은 결국 충선왕이 몽고의 정치세계에 받아들여지지 않았 

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충선왕이 내적이라면 충혜왕은 외적인 변에서 몽고화 

를 추구했다. 그러나 아무리 친멸하다해도 그 배후에는 지배와 복종， 혹은 하 

나가 될 수 없는 자아와 타자의 관계가 숨어 있었다. 따라서 동화의 태도는 일 

종의 허위의식이며， 반성되지 않은 의식이었다. “親으로는 뿔換간이요 義로는 

君몸간”이라는 문구는 원과 고려의 외교문서에서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는 원 

과 고려의 이중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었다 

74) 推予小子 幸寫先帝外뺏 又承皇帝皇太팀春顧 嘉與公主 휠來子효:(Ù 高麗벚』 卷33. 뿐、宣 

王 ~n位年 正月 IX申).
75) ù' 高麗벚」 卷34. 忠효王 5年 3 月 甲寅-
76) ù 高麗벚』 卷33. 忠宣王 元年 4 月 己gp

77) “충선왕 4년 春 정월 湖에 왕이 원에 있었는데 황제와 태후가 왕께 짧하여 귀국하라 

했다. 왕은 가지 않기 위해 朴景亮을 시켜 用事大g에게 말하기를‘ r지금은 바야흐로 

농사철이니 청컨대 秋j收할 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하니 制하여 좋다고 하였다"('高 

麗벚』 卷34); “충선왕 5년 3월 甲寅에 長子인 if.I찢大君 뿔블 황제에게 보이고 傳ú'[할 

것을 청하니， 황제가 이에 薰를 策하여 왕으로 삼았다. 이때에 조정(元)에서 왕을 귀국 

시키고자 하므로， 왕이 蘇趙할 수가 없어서 이에 子位에 물러났다. 또 조카 延安君 萬

를 世子로 삼았다 ’V 高麗벚c' 卷，4.); “충선왕 7년 9월에 왕이 돌아와 大敵無京)에 이르 

자， 황제가 中書省에 명하여 본국에 호송하여 安置하라고 했다 왕이 머뭇거리고 觀望

하면서 곧 떠나지 않았다‘"C 텀麗맛ι 卷')4)

78) " 高麗벚』 卷122 짖IH專35. 任伯頻훈古思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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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지배는 동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고려는 국가의 독립 

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그러나 고려는 복종이 초래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기 쇄신을 도모하지 않았다. 고종 42년(1 255) 3월 內午， “諸道의 군 

현에서 산성과 섬에 入保한 자를 모두 육지로 나오게 하였다. 그 때 公山城에 

合入된 군현 중 양식이 떨어지고 길이 먼 자는 아사한 자가 섬히 많았다. 노약 

자는 (거꾸러져) 구렁을 메웠고 어린아이를 나무에 매어두고 가는 자가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79) 그러나 정치가들은 백성들이 겸는 고통에 무관심 

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으로 

인해 그들은 조금 더 불편해졌을 따름이다. 다음 기사는 그 점을 보여준다 

(고종 42년 2월) 甲申에 崔파이 酒購을 왕에게 올리니 태자와 諸王을 

불러 내전에서 향연하고 음악을 잡혀 밤새도록 놀다가 파하였다. 이때에 

백성들이 많이 아사하였는데도 왕은 권신에게 제재되어 부득이 이 연악 

을 차혔던 것이다 SO) 

원과의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元宗은 즉위 1년 뒤， “궁녀를 水房에 모 

아놓고 방탕하고 방종함이 절도가 없”었다고 한다 81) 백성들은 정치가들의 무 

책임성과 몽고군의 잔인성에 더 이상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쫓 

兵으로 인하여 6道宣듭使의 파견을 정지하고 別藍을 썼는데， 이들은 도리어 백 

성들을 수탈하여 은총을 굳게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매우 고통스러워 하였 

79) ~高麗벚J 卷24 또 高宗 42년 4월 쫓E에， “이 달에 도로가 비로소 개통되었는데 兵효 

이래로 해골이 들을 덮고， 포로로 되었던 백성이 京城으로 도망하여 오는 자들이 連絡
不總하므로， 都兵馬使는 l 일에 米 l 升씩을 주어 이를 구제하였으나 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었다” 

80) J 高麗벚i 卷25 또 고종 23년 2월 “ f寅에 內嚴에서 小홀할 때， 뚫효 蔡松年이 발하기 

를뽑射 宋景仁이 평소에 處容敵를 잘한다」라고 했다 송경인이 취하여 敵舞하는 데 

조금도 부끄러운 빛이 없었다 고종 30년 10월 “] 西에 龍山731]藍 朴益橋가 백성을 풍IJ 

養하여 聚數하므로 法司가 私用임을 考檢하여 157펼을 析價하여 징수하고 海島에 유 

배시켰다 .. (~ 高麗벚” 卷24); 원종 즉위년 10윌 “主午에 諸￡엉뚱:들이 11外에서 사냥하고 

장군 李t힘의 집에 모여서 주연을 베풀고 풍류플 별려 새벽이 이르러서야 이에 파하 
였다 先 f을 겨우 장사지내고 빼 E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는데 遊繼하고 홍樂하니 時議

가 이를 기록하였다/’( 高麗벚r 卷26)

81) J 高麗벚ι 卷26， Jé宗 t年 12 月 맺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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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리어 몽병이 오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고 한다 82) 백성들은 반란을 일 

으키고 몽고에 투항하였다. 

(고종 45년 5월) 主成， 博州人이 병란을 피하여 筆島에 入保했다. 국가 

에서는 都令郞將 崔X 둥을 보내어 別t'lì를 거느리고 鎭無하게 하였다. 그 

러나 州A들은 도리어 최예와 指說 尹讓과 籃홈 李뚫雄을 죽였다. 최예의 

군사들이 모두 갈밭 사이에 도망하여 숨자， 뒤를 쫓아 모두 죽이고 드디 

어 몽고에 투항하였다 H ，) 

몽고의 지배가 가능했던 것은 몽고의 강력함뿐만 아니라， 고려의 지배층이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했 

다. 나아가 원의 지배하에서도 반성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공민왕대에 이르기까지 고려는 진정한 내적 반성에 이르지 못했다. 충목왕 

대의 개혁은 고려 내에서 반성의식이 성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충 

선왕처럼 어떤 환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부패한 세계에서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순전히 개혁을 원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 

혁은 순진한 현실인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었다. 충목왕대의 개혁은 그 점을 알 

려주는 사례이다. 공민왕은 그 점을 알고 있었다 공민왕이 특이한 점은 진정 

으로 개혁을 원했고， 충선왕과 달리 그 일을 자신의 정치적 삶으로 받아들였으 

며， 왕후와 달리 환상에 속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그의 개혁이 내적인 반성에 기초하고 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동화를 믿지 않았 

으며， 상황에 매몰되지도 않았다. 공민왕은 충성과 현상유지에 대한 대가로 원 

에 의해 주어지는 ‘안전’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험이었다 

공민왕은 이 사건을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고려의 아이덴 

티티 회복을 위한 계기로 인식했다 충선왕과 충혜왕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처럼， 긴 지배기간과 어린 시절을 원에서 보낸 체험， 그리고 고려의 전통을 

중시하는 데 따르는 현실적 위험 등으로 인해， 고려성을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 

하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고려성의 위엄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지키려는 것은 

82) " 高麗벚ι 卷24 ， 高宗 43年 2fl 內 f 
83) 'J 高麗벚」 卷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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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힘겨웠다. 그러나 공민왕은 5년 7월의 l차 表文에서， 한반도인들이 “l휩와 

훔의 융성기에도 단지 견제되는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84 ) 이런 표현은 독 

립성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낸다. 그는 또한 기철 제거 직후 내린 교서의 첫머 

리에서， “우리 태조께서 창업하시고 잦Ij聖이 서로 이어， 모두 능히 선대의 業을 

紹述했기 때문에 衣冠禮樂이 찬연히 볼만했”다고 말했다. 이 교서에서 그는 

“우리 祖宗의 法을 회복”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적 목표중 하나라고 천명했 

다 HS) ‘의관예악’이나 ‘조종의 법’은 전통적인 어법에서 일종의 문명적 인식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서 그는 즉위초 즉시 몽고식 머리 모양과 복식을 버렸던 

것이다. 

공민왕은 오히려 고려가 異化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 

다 몽고로부터 그는 문명적인 지평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점은 공민왕의 개 

혁이 지난 독특한 반성의 성격이다. 그의 반성은 이상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것을 실현시킬만한 현실적 신중성을 갖추고 있었다. 그의 반성은 정치적이었 

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이었다. 이것은 고려가 오랜 세월동안의 곤란을 겪어오 

면서 새로운 역사적 정체성을 탄생시켰음을 뜻한다. 그러나 그의 실험은 결과 

적으로 실패하고， 조선이 건국되었다. 조선은 공민왕이 의도했던 고려 전기로 

의 복귀가 아닌， 고려의 철저한 부정과 중화성의 완성을 목표로 했다 그 정신 

적 전통은 코스모폴리탄적인 원의 문명에 성리학을 소개한 許衝을 통해， 고려 

말의 성리학자들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84) J 高麗￡ 卷)9， 뽕感王 5年 7 月 Ix.申

85) 高麗벚t 卷’9， 泰戀王 5年 6 月 ζ짖 


